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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리산둘레길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행 특성 그리고 도보여행의 동기와 태도를 파악하

여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리산둘레길을 방문한 19세 이상

의 도보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026명으로부터 유효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도보여행자는 중년이상의 연령층과 고학력 및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소규모 여행집단

으로 여행전에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 감상, 이해, 체

험을 위한 지적·미적 추구 동기와 책임 있는 여행자로서의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태도를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더 적극적인 참여와 자연지향적이며 문화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여행태도 그리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과 이러한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각 집

단의 특성에 기반하여 생태관광객 집단과 자연관광객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적이며 사회적으로

도 책임 있는 도보여행문화를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Jirisan-round Trail trekkers' socioeconomic and travel

characteristics, travel motivations, and travel attitudes. On-site and email surveys were carried out from July to

November of 2008 and a total of 1,026 individuals' data were analyzed.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ntages

of middle age users, highly educated, and professionals/managers were relatively higher among trekkers of

Jirisan-round Trail. And they traveled with a small group, collected destination-related information before traveling,

and show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Especially they had not only strong motivations for admiring,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the nature but also positive travel attitudes. Based on the results of a cluster

analysis, the trekkers of Jirisan-round Trail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cotourists and nature tourists. The

ecotourists group showed relatively enthusiastic participation, more nature-oriented and culturally sensitive travel

attitudes, and a higher satisfaction. The results would be used for establishing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building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responsible trekk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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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들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연

지역 탐방을 통해 수려한 경관을 즐기고 지역 문화를 향

유하는 도보여행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

령화와 여성의 여가시간 증대와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으

로, 산림청(2007)의 보고에 따르면 등산객의 95%가 걷는

활동 위주의 가벼운 산행에 참여한다. 2007년 9월에 제주

도의 올레가 첫 코스를 개장하고 연이어 2008년 4월에 지

리산둘레길 일부가 시범 개통되면서 장거리도보여행에 대

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관련 동호회 및 도보여행 패키

지상품의 개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보여행의 증가는 자연체험과 건강·웰빙을 추구하려

는 수요변화를 의미하며,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가족,

동호인 단위의 체험형 여행문화 확산, 그리고 생태관광

(ecotourism)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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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도보여행자들은 기존 대중관광객들과 달리 소

규모의 자유 여행, 자연지역과 오지 방문을 선호하며, 환

경에 대한 보전의식이 높고, 건강 및 여유로움을 즐기려

는 성향을 갖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또한 도보여

행의 기반시설인 트레일 조성이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녹색관광

의 정책방향인 저탄소형 관광활동 진흥이 있다. 즉 트레

일이 대중교통이용 및 도보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활

동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전제로 하는 생태관광기반시설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트레일을 이용하는 도보여행

자들에게 대안적 관광활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도보여행길에 대한 우려

도 제기되고 있다. 도보여행의 붐을 일으켰다 할 수 있는

제주올레나 지리산둘레길 역시 의도하지 않은 과도한 방

송매체 홍보에 힘입어 관광버스를 타고 밀려드는 관광객

들에 의해 환경훼손은 물론 지역주민의 사생활침해 그리

고 사유재산 침범 등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여전히 도보여행을 위한 수많은 길 조성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 사업과 환경부의 생태문화탐방로 사업 그

리고 행정안전부의 명품녹색길 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도보여행을 위

한 길 조성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도보여행은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면

서 즐기고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소규모의 개별여행을 토

대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생태관광이나 공정여행 등과 같

이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의 형태로 인식되어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보여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발

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도보여행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들의 동기와 선호에 기반을 두면서 동시에 자연과 문화

를 보전할 수 있는 관리전략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는 걷기여행열풍에도 불

구하고 도보여행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상태에 있

다. 국내에서는 제주 올레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용특성을 조사한바 있으며, 환경부(2007)

가 탐방수요예측을 위해 도보여행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제주올레 관광객 특성분석을 위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도보여행자의 여행특성

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도보여행자의 이용특성 및 여행 동기와 태도, 사회경제

적인 특성 분석은 향후 도보여행길의 조성, 운영, 관리 등

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

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적합한 시설, 프로그램의 기

획과 실행이 이루어 질 때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여행 특성을 조사하고 도보여행의 동기와 그들이

여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태도를 조

사함으로써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

다. 또한 태도를 기반으로 시장세분화를 실시함으로써 서

로 다른 태도를 가진 집단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

구의 결과는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친환경적인

책임 있는 도보여행문화를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고찰

도보여행은 신체활동인 걷기를 통해서 여행지역의 자

연, 역사, 문화자원 등의 관광자원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트레킹, 하이킹, 백패킹, 도보순례, 생태탐방 등

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도보여행을 위해 산을 오르

거나 천천히 걷거나 할 수 있어 등산이나 산책 등의 활동

도 포함된다. 일본자연환경연구센터(2002)에서 제시한 신

체활동과 정신활동을 기준으로 한 활동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도보여행은 다목적성과 체험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골길 도보여행, 트레킹(trekking), 반더포겔(Wandervogel)

정도에 위치시킬 수 있다. 시골길 도보여행이란 말 그대

로 시골에 있는 길을 걸으며 여행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트레킹은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수림지

를 찾아 집단 이주하던 행태에서 비롯된 말로 지금은 ‘고

행하면서 하는 여행’, ‘집단여행이나 탐험’, ‘도보여행’을

의미하며,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는 험난한 고산을 정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모험레포츠를 의미한다. 반

더포겔은 트레킹 활동 중의 하나로 독일에서 시작한 독일

청소년 도보 여행 단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다른 스포츠

처럼 승패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산이나 들판 등

을 걸으면서 자연을 접하고 견문을 넓힘으로써 건전한 인

그림 1. 신체활동 및 정신활동 수준에 따른 도보여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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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다.

도보여행은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또 그들과 인

간과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서로가 맺고 있는 관계나 속

성들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며(김정

아, 1996), 이를 통해 여행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

해의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된다. 최근 지리산둘레길을 포

함한 도보길에서 나타나는 여행 패턴과 행태를 보면, 주

로 오지 자연지역으로의 방문,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자연에 대한 고려, 다양한 문화체험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 생태관광 등의 대안관광에서 요구하는 책임 있는

여행요소들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친환경적이며 사회문

화적으로 책임 있는 도보여행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동기 충족이 가능한 활동을 제공

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동기의 충족이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달성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행에 참여하는 동기는 서로 다른 유형의 여행을 이해

하는 첫걸음이 된다. 여행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나 그에 따른 경험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구들이 여행자의 여행동기를 알

고자 시도하였다. 경험적 차원에서 여행동기를 이해하고

자 했던 연구(Driver, 1977; Beard and Ragheb, 1983;

Parrinello, 1993)와 이론을 기초로 한 여행동기 연구(Dann,

1977; Iso-Ahola, 1980; Woodside and Jacobs, 1985; Cha

et al., 1995) 등이 있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며,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또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애쓴다(Mayo

& Jarvis, 손대현과 장병권 역, 1991). Calvo(1971)는 사람

들이 여행을 통해 개인의 지적, 정신적 구역의 벽을 넘어

서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며 탐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안전, 사랑, 존

경의 욕구만큼 기본적이고 강력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여

행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행자가 여행을 통해

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방문하는 혹은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지의 형태, 매력 또는 특성을 여행

자가 선호하는 곳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된다. 여행자의

동기는 그들의 여행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광민과 김기완, 2008; 여호근 등, 2009). 최근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도보여행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

는 한편,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보여행 참

여 동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한편 연구자들은 태도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송용섭, 1987) 하에서 여행태도를 측정하고자 노력해왔

다. 태도 특히 특정 행동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닌 행동

자체에 대한 태도로부터 행동의도와 실제행동을 유의하

게 예측할 수 있음은 Fishbein과 Ajzen(1975)의 논리적 행

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나 이후 수정 제안

된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등의 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들(김성일, 1991; 강미희와

김성일, 1996; 홍성권, 1998; 송영민, 2005; Ajzen and

Fishbein, 1980; Ajzen and Diver, 1992)에서 검증된 바

있다. 여행에 있어서 친환경적 행동을 비롯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중요시되면서 1990

년대 이후부터는 생태관광의 성장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여행행동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ansfeld와 Ginosar(1994)는 여행자의 행동이 대상지의 자

연환경은 물론 문화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국내에서도 고동우(2000; 2006)와 여호근과

강승구(2002) 등이 관광객의 환경의식과 환경태도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고동우(2006)는 여행

자의 친환경태도를 유발하기 위하여 환경광고의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

경에서 상황요인의 조작이 쉽지 않고, 모든 환경이 통제

가능 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행자의 태도 파악은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환경적 세계관 이론에 기초하여 Catton과

Dunlap(1980)이 개발한 신환경패러다임(New Environment

Paradigm)척도는 환경태도 측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

는 도구 중 하나이다. 환경태도연구들은 환경적으로 책임

감 있는 행동 창출에 중요한 중재변수로서 세계관, 즉 외

부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Bragg, 1996). 환경태도가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발하

는 것처럼 여행과 관련하여 자연과 문화에 대해 갖고 있

는 여행자의 태도는 실제 여행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도보여행이 이루어

지는 대상지의 경우 그동안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

던 옛길들을 복원하여 연결하였거나, 소규모 지역사회들

을 서로 연계하는 마을간 연계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다른

지역들보다 자연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여

행태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자원의 보전이라는 과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우리

나라에서 오지트레킹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초기 도

보여행(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행태도

를 조사한 연구(강미희, 1999; 강미희 등, 2002)에 의하면,

생태관광객은 일반 국립공원방문자나 주로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테마여행에 참여하는 자연관광객에 비하여 자연

과 문화를 존중하고 교감하며 배우고자 하는 여행태도를

보였다. 여행행동을 유발하는 근본 요인을 구명하고 여행

행동을 설명, 예측하기 위해서는 동기와 태도에 대한 정

보가 필수적이며, 관광객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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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태도나 동기를 통해 관광객을 이해하는

것은 활동적 접근(activity approach)의 오류를 벗어난 행

동적 접근(behavioral approach)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보여행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여행 동

기와 태도의 분석은 보다 실증적 연구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방법

조사대상지인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환형으로 연결하는 장거리 도보여행길로 3

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100여개 마을에 걸쳐 있으며, 총 길이

는 300 km에 이른다. 2007년부터 5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간별로 정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구례 구간

을 끝으로 전체 환형의 도보여행길이 완성된다. 지리산

주변의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

을길 등을 연결하고 국가가 지원하여 조성된 제1호 장

거리 도보여행길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공식 개장하였

으며 현재 제주올레와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도보여행

길 중의 하나이다.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

리산둘레길 방문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와 이메일설

문조사를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실

시하였다. 현장설문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조사당시 운영되고

있던 매동마을에서 금계, 세동마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즉 구간내 조성된 지정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메일설문조사는 지리산

둘레길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이메일을 남긴 사람들과 지

리산둘레길안내센터 방문자 기록지에 이메일을 남긴 사

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9세 이상의

참여자로부터 현장 551부와 인터넷 475부를 얻어 총 1,026

부의 유효한 응답 자료를 얻었다. 

설문지의 항목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특

성을 묻는 항목 이외에도 여행 참여 동기를 묻는 질문과

여행태도척도가 포함되었다. 동기척도는 강미희 등(2002)

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여행태도척도

는 국내 및 국외 자연관광객과 생태관광객 등에 적용하여

그 신뢰성이 검증된 Kang and Moscardo(2006)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여행 특성, 동기

및 여행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응답자의 동기 및 태도에 근거한 시장세분화를 위

한 군집분석과 세분화된 군집의 차이 검증을 위한 일련의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도보여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여행 특성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여행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는

40대 이상이 과반수를 넘고 고학력자가 많으며 전문/관리

직 종사자가 타 직업에 비하여 높게 나온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방문비율이 높지만 지

리산둘레길 방문은 처음이며 사전에 정보수집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행만족도와 재방문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지리산둘레길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사회경제적·여행 특성.

변수 구성(퍼센트) 변수 구성(퍼센트)

성별 남(48.8) 여(51.2) 총여행기간 당일(42.1) 1박2일(41.7) 2박3일(13.5) 3박이상(2.7)

연령
10대(2.3) 20대(11.1) 30대(27.4)
40대(36) 50대(18.8) 60대이상(4.4)

지리산둘레길
체류기간

당일(57.2) 1박2일(36.5) 2박이상(6.4)

결혼 미혼(33.1) 기혼(66.9) 교통수단 자가용(56.5) 버스(31.8) 기차(4.2) 기타(7.4)

학력
고졸이하(11.8) 대재(3.1) 대졸(64.5) 
대학원이상(20.7)

여행전 관련
정보수집

예(95.3), 아니오(4.7)

직업

서비스업(5.5)
공무원/회사원(34.7)
주부(12.8) 학생(3.0)
자영/사업(13.3) 전문/관리직(15.9)
기타(14.1)

지리산둘레길
방문경험

처음방문(80.8) 2~3회(13.6) 4회이상(5.6)

지리산둘레길 
만족도

4.06점

월소득
200만원미만(21) 200~300만원(28.4)
300~400만원(18.7) 400~500만원(12.1)
500만원이상(19.8)

지리산둘레길
재방문의도

있음(96.9), 없음(2.8)

동반
유형

가족/친척(28.1) 친구/연인(27.4) 
동료(16.1) 혼자(13.1)
계모임/단체(10.2) 기타(5.1)

도보여행경험
처음(44.8) 과거 몇 번(42.8)
정기도보여행참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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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여행 동기와 태도

지리산둘레길을 찾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지적·미적 추

구 동기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여행동기가 휴식/도피

인 것에 비해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 집단에서는 알고

자 하는 동기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고자 하는 동기

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6개의 여행 동기 중 존경 동기

요인에 속한 ‘성취감이나 모험을 즐기기 위해’와 소속/사

랑 동기요인에 속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라는 두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등산행

동에서 관찰되는 정상정복형 또는 체력증진과 관계되는

동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

관광객은 대중관광객에 비하여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체

험하며 배우는 데 관심을 갖고 여행중에도 적극적으로 야

외활동에 참여하며(Kretschman and Eagles, 1990; Dearden

and Harron, 1994; Meric and Hunt, 1998), 안전이나 존

경보다는 성취와 도전에 더 가치를 둔다(Diamantis, 1998).

본 연구의 도보여행자 역시 자연을 감상하고 배우고자 하

는 동기와 적극적 야외활동 등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생태관광객의 특성

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보여행자의 여행태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이상의 응답을 받아 평균 4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85.95로 동일 척도로 측정

한 과거의 여행 집단들의 태도점수(강미희, 1999; 강미희

등, 2002; Kang and Moscardo, 2006; 강미희 등, 2006)

보다 더욱 높은 친환경적 여행태도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자연보호규칙을 준수하고 주민의 생

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친환경적인 여행 상품과 시

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들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

었다. 반면 여전히 긍정적인 점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태도점수를 보인 항목은 적극적으로 환경교육

이나 환경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자

연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지만 꼭 교육 혹

은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 시장세분화

지리산둘레길을 방문한 여행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특

성을 가진 집단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여

행태도 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외형적으로 도보여행자라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요구하는 경험

이나 활동이 서로 다른 집단의 존재여부를 파악할 수 있

다.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여행특성 그리고 여행동기와 여

행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

표 2.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여행동기.

동기요인 동기항목 평균

휴식/도피
스트레스 해소 및 긴장완화를 위해 4.01

일상탈출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4.19

건강/활동
건강증진을 위해 3.94

야외활동을 위해 3.83

소속/사랑
가족, 친구, 동료 등과 친목 도모를 위해 3.79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2.80

존경 성취감이나 모험을 즐기기 위해 3.34

자아실현
자기계발을 위해 3.61

나를 되돌아 볼 기회를 갖기 위해 3.98

지적·미적
추구

자연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4.16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4.40

주 :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함

표 3.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여행태도.

항목 평균

여행지 사회적 규범/규칙 준수가 좋다고 생각 4.58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여행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42

내가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 4.50

여행지 자연보호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72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71

친환경적인 여행 상품과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62

여행중에 환경교육/해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15

여행지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28

여행지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52

내가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여행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 4.37

자연훼손이 쉬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4.24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을 미리 알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20

여행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38

여행지 주민과의 교류기회를 통해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 4.25

총점(100점 만점 환산) 85.60

주: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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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적으로 생태관광객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태관광지가 오지에 위

치해 있으면서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방문되는

것과는 달리 지리산둘레길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조

성한 곳으로 대중의 방문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특

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과는 차이가

있는 여행자가 방문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

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 집단 내에서 다시 몇 개의 세부집

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

분석인 Agglomerative Hierarchical Method(AHM) 방식

을 적용하였으며, Agglomeration Schedule상에 나타난 계

수의 증가추세를 근거로 정지규칙(stopping rule)을 적용하

여(Hair et al., 2006) 2개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응답자를 군집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비계층적 분석방법인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친환경 여행 태도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

(군집 1)과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군집 2)으로 구분하였다

(표 4 참조).

두 집단의 여행태도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집단의

성격은 선행연구(강미희, 1999; 강미희 등, 2002; 강미희

등, 2006)에서 제안하는 자연관광객과 생태관광객으로 구

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집 2는 선행연구에 제

시된 생태관광객의 여행태도 점수였던 82.67점(강미희,

1999)이나 78.1점(강미희 등, 2002)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

를 보여 환경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책임 있는

여행자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여행태도를 기준으로 구분된 두 개 집단이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여행 특성, 만족도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여행 특성의 경우, 군집2(생태관광

객)는 군집1(자연관광객)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40

대, 50대의 참여가 높고, 단체형태의 비율이 낮은 반면 가

족이나 친구 등 소그룹의 가까운 이들과 방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생태관광객 집단은 지리산둘레

표 4.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분석 결과.

항목
군집1

(자연관광객)
군집2

(생태관광객)

표본 수 326명(33.5%) 647명(66.5%)

태도점수(100점환산점수) 70.68 93.19

표 5.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간 사회경제적·여행특성 비교.

항목 군집1(자연관광객) 군집2(생태관광객) χ
2값

연령
10대(4.1) 20대(12.9) 30대(29.5)
40대(33.2) 50대(15.4) 60대이상(5.0)

10대(1.4) 20대(10.7) 30대(27.3) 40대(36.6)
50대(19.9) 60대이상(4.1)

11.117*

동반유형
가족/친척(25.5) 친구/연인(23)
직장동료(20.9) 계모임/단체(15.6)
혼자(10.4) 기타(4.6)

가족/친척(28.7) 친구/연인(29.0) 
직장동료(14.4) 계모임/단체(11.9) 
혼자(10.4) 기타(5.6)

11.760*

방문전 지리산둘레길
정보수집여부

정보수집함(93.2) 수집안함(6.8) 정보수집함(96.2) 수집안함(3.8) 4.305*

거주지로부터의
소요시간

1시간이내(8.0) 1~2시간(22.1)
2~3시간(19.6) 4~5시간(50.3)

1시간이내(3.1) 1~2시간(19.0)
2~3시간(19.7) 4~5시간(58.2)

14.607**

주 : 괄호안은 %를 나타냄
*p < 0.05 **p < 0.01

표 6.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간 만족도 비교.

항목
군집1

(자연관광객)
군집2

(생태관광객)
t값

지리산둘레길 총 만족도 3.80 4.19 -7.580***

시설
만족도

안내시설 3.50 3.96 -7.176***

비포장길 노면상태 3.64 4.07 -7.248***

포장길 노면상태 3.44 3.83 -6.245***

길의 경사 3.53 4.02 -8.023***

길의 길이 3.67 4.19 -9.235***

숲속 길의 폭 3.64 4.17 -9.222***

길의 안전성 3.62 4.11 -8.696***

휴식시설(벤치, 쉼터 등) 3.18 3.71 -7.573***

편의시설(음용수, 화장실 등) 2.50 2.75 -3.394**

주 :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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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방문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

간이 더 길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방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8개로 구분한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두 군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생태관광객 집단(4.19점)이 자연

관광객 집단(3.80점)보다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는 높은 만

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시설, 노면 상태 및 편의시설 등 총

8개 측면의 시설 만족도에 있어서도 생태관광객 집단이

자연관광객 집단보다 높은 만족도를 일관되게 나타냈으

며, 모든 항목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행동기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에서 두 군집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군집2(생태관광객)는 모든 동

기항목에 있어서 군집1(자연관광객)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큰 차이

를 보인 지적·미적 추구요인만 보더라도 군집2(생태관

광)가 자연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

고자 하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계발하고자 하는 동기 역시

더 강해 군집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군집2(생태관광객)

에 속한 이용자들이 더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여행동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이며 사회문화

표 7.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간 여행동기 비교.

동기요인 동기항목
군집1

(자연관광객)
군집2

(생태관광객)
t값

휴식/도피
스트레스 해소 및 긴장완화를 위해 3.63 4.18 -8.095***

일상탈출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3.73 4.40 -5.026***

건강/활동
건강증진을 위해 3.64 4.08 -6.655***

야외활동을 위해 3.53 3.97 -6.274***

소속/사랑
가족, 친구, 동료 등과 친목 도모를 위해 3.55 3.90 -4.292***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2.50 2.94 -5.260***

존경 성취감이나 모험을 즐기기 위해 3.03 3.48 -5.793***

자아실현
자기계발을 위해 3.18 3.82 -8.502***

나를 되돌아 볼 기회를 갖기 위해 3.58 4.17 -8.836***

지적·미적추구
자연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3.73 4.36 -10.782***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3.97 4.61 -11.252***

주: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함
***p < 0.001

표 8.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간 여행태도 비교.

항목 군집1 군집2 t값

여행지 사회적 규범/규칙 준수가 좋다고 생각 4.04 4.85 -15.505***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여행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87 4.70 -16.550***

내가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 3.87 4.81 -19.839***

여행지 자연보호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25 4.95 -15.157***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19 4.98 -17.209***

친환경적인 여행 상품과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11 4.88 -15.099***

여행중에 환경교육/해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54 4.48 -18.781***

여행지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67 4.60 -20.705***

여행지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91 4.82 -21.537***

내가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여행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 3.68 4.72 -22.440***

자연훼손이 쉬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3.66 4.55 -15.169***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을 미리 알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53 4.54 -21.356***

여행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71 4.72 -26.173***

여행지 주민과의 교류기회를 통해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

3.56 4.61 -22.394***

총점(100점 만점 환산) 70.68 93.19 -30.321***

주: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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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책임 있는 여행을 측정하는 여행태도척도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도 군집2(생태관광객)는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여행중 지출한 여행비가 여행지 지역사회의 자연과 문화

를 보전하는 데 쓰이는 것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군집2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여행전후 모두 여행지 주민의 생활

방식을 미리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적

극 교류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군집2는 매우 긍

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해 미리 정보를 습

득하고 보전을 위한 규칙을 준수하고 친환경 상품을 선택

하고 환경교육/해설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

여하는 데에도 군집2는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군집2(생태관광객)는 군집

1(자연관광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행

경험을 추구할 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 모두에 높은 관심

을 갖고 또 존중하는 방식의 여행을 하고자 하는 도보여

행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지리산둘레길 이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여행 특성 그리고 도보여행의 동기와 태도를 조사함으로

써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태

도를 기반으로 시장세분화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집단과 각 집단의 특성 차이를 규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친환경적인 책임

있는 도보여행문화를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수립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도보여행자는 중년이상의 연령층과 고학력 및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소규모 여행집

단으로 여행 전에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을 감상하

고 이해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지적·미적 추구 동기와 책

임 있는 여행자로서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도보여행자 집단 내에서도 더 적극적인 참

여와 강한 책임 있는 여행태도 그리고 높은 만족도를 보

이는 집단과 이러한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구

분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생태관광객 및 자연관광객

집단으로 명명하여 시장을 세분화하였다.

도보여행자의 여행 동기 및 태도의 결과는 도보여행자

를 위한 도보길의 조성시에 이들의 요구에 반영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도보여행길 계획 및 조성은 도보여행을 위한 트레일과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도보여행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보여행자를 위한 트레일과 기반 시설 등은 지적, 미

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그

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

다. 도보여행자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전문직/관리직 중심

의 직종 특성은 도보여행자들이 일반 대중관광객과 차이

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보여행자들이 대상지

를 방문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다는 결과는

도보여행자를 위한 정보들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

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도보여행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된 군집분석의 결과, 많은 도보여행자들이 생태관

광객의 특성을 나타내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책임

있는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

보여행지 개발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도

보여행자간의 의미 있는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창

출된 편익이 도보여행 대상지의 보전활동과 지역경제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조사결과상의 지역문화 및 지역사회에 대한 도보여행

자들의 호의적 태도 및 성향은 향후 지역기반의 관광활동

(community based tourism)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보여행길 조성 시에 관광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이 연계 가능한 거점지역을 중요한 요소로 고

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08년 지리산둘레길이 개장한 후 초기에 방

문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결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대된 도보여행자

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대중

매체의 간접 광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관광객 혹은 생태관

광객의 성격보다 대중 관광객의 성격을 지닌 도보여행자

의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장 첫해

지리산둘레길을 찾았던 도보여행자의 여행동기나 여행태

도는 친환경, 대안관광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둘

레길 주변 지역사회의 사생활 침범사례나 쓰레기 등으로

인한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을 볼 때 현재 이루어지는 도보

여행자의 특성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동일 대상지를 방문하는 도

보여행자에 대한 특성 조사를 통해 개장 초기의 도보여행

자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는 향후 연구의 중요한 주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향후 연구방향은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 및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도보여행을 단순히 여행

의 새로운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수요충족을 위한 전략개

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문화의 건전한 발전

을 유도하기 위해 도보여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보여행지에 대한 환경적 모

니터링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활동과 그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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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니터링이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연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전략으로 도보여

행이 역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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